
<지부장 호소문> 

'유성투쟁, 2016년 투쟁' 
지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듭시다!

노동조합 간부들마다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조합원들도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의

투쟁은 각개약진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보면 개별자본의 탄압일 수 있으나 넓게 보면 정권과 대

자본의 '민주노조 파괴'이고 '투쟁하는 노동자 죽이기'인데 말입니다.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려는 정권과 자본이 있는 한 노동자의 투쟁은 멈출 수가 없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

습니다.

유성투쟁에서 보듯이 유성투쟁이 개별기업의 노사문제가 아닙니다. 유성자본의 뒤에는 현대차라는 재벌자본이 있

었고 경찰, 검찰, 노동청의 '자본 봐주기'가 있었고 '민주노조 파괴' 전문꾼인 창조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유성조합

원의 투쟁이 없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저들은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처럼 '인간답게 살고자 투쟁하는 조합원과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현재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리 저리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인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 개인을 계속․지속적으로 괴롭혀 저항을 포기시키려

하는 자본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입니다. 임금을 차별하고, 징계로 협박하고, 모욕 주고, 감시하고, 고소․고발로 위

협하고,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가학적 노무관리는 노동자 개인이 저항하지 않을 때

까지, 노예를 삶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노무관리입니다. 일반현장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고 말

하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전충북 조합원여러분!

전쟁에서 싸울 때 적들의 파상공세를 막고 기회를 만들고자 고지를 잡고 모든 전투력을 집결하는 전술을 펴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전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노조 파괴, 가학적 노무관리'가 지역․전국의 민주

노조 현장으로 퍼지지 않도록 고지를 잡고 투쟁하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유성투쟁으로 정하고

자 합니다.

길고 긴 유성투쟁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만들고자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현재의 투쟁보다 힘들고 어려운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조합원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대전충북지부의 투쟁으로 만

들고자 합니다. 대전충북지부 확대간부 동지들께, 조합원 동지들께, 함께 투쟁하자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부의

결정에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부의 투쟁에 복무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전 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의 힘으로 '한광호 열사 정신계승!'하고, '유성투쟁 승리!'하고,

'2016년 투쟁 반드시 승리!'하여, 2016년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노동탄압을 박살내는 지부 조직의 힘을 만들어 가

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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